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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

미디어아트 작가 전소정

1

조각을 전공한 작가 전소정은 멈춰 있는 조각 작품을 
기록하기 위해 작업기를 촬영하다가 비디오의 매력에 
빠졌다. 그렇게 그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른 사람의 
스토리를 영상으로 옮기는 길을 택했다.

전 작가는 비디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비출 수 
있는지 연구하며 영상을 통한 감각의 활성화에 
집중했다. 관객들이 영상 속 인물과 함께 무언가를 
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, 그들이 내는 작은 
소리에도 반응하게 된다는 이유다.

전 작가는 영상부터 출판, 음반 활동에까지 나서며 경계 없는 예술 실험을 이어왔다. 2014년에는 송은미술대상에서 
대상을 받았고, 2년 뒤인 2016년에는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받았다. 2018년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수상하며 
국내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났다.

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꼽은 ‘올해의 작가상 2023’ 후보자 네 명 중 한 명이다. 서울 소격동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
개인전을 여는 전 작가는 이곳에서도 타인의 소리에 주목한 3채널 영상 ‘오버톤’을 메인 작품으로 내놨다. 소리 
하나만을 따라 남북을 가로질러 이동한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의 여정에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. 한국과 독일, 
과테말라에서 활동하는 세 명의 작곡가가 각각 가야금, 고토, 고쟁을 위한 곡을 만들어내는 1시간30분가량의 영상을 
세 개의 패널에 담았다. 세 개 화면은 전부 크기가 다르고 어긋나게 배치됐다. 관객이 앉아서 관람할 때 어느 화면에 
집중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중심이 달라진다. 전시는 내년 1월 7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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